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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덴마크 스타일 아침 식사를 위해 R이 

선택한 곳은‘입센 앤 컴퍼니’(Ipsen 

& Co) 라는 작은 카페. 주소는 Gl. 

Kongevej 108, 1850 Frederiksberg. 느

긋하고 평화로운 코펜하겐의 아침 속

으로 어딘지 모르는 동네를 지나 딸을 

따라 갔다. 

넓고 한가한  길거리엔 온통 자전거

의 물결. 차도 옆으로 여유롭게 나 있

는 자전거 길을 따라 외투와 모자로 두

툼하게 갖춰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자

전거를 타고 지나갔다.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마치 

자전거와 한몸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씩씩하게 보였다. 때

론 자전거에 유모차같이 생긴 보조 자전거를 달고 가는 

사람도 있고, 덮개가 씌워진 작은 마차같은 것을 달고 가

는 사람도 있었다. 가끔 깜짝 놀랄 정도의 미모를 가진 아

가씨들이 멋진 모직 코트를 입고 날씬한 다리로 자전거

를 달려 지나가기도 했다. 패션잡지에 나올 만한 광경이

었다.“엄마, 엄마만 괜찮으면 우리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

수 있는데.”R이 말했다. 나는 오래 전에 자전거 타기를 배

우다가 공원에서 아름드리 나무와 정면 충돌해 크게 다

친 후 트라우마가 생겨 자전거를 못 탄다. 무섭더라도 참

고 배웠으면 여기서 R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었을 텐데. 

나는 몹시 아쉽고 미안했다.“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타 

봐.”내가 말하자 R은 웃으며 대답했다.“그럼, 엄마는 자

전거 뒤로 뛰어 오려고? 괜찮아, 내일 내 친구 만나면 그

때 친구랑 타 볼게.”

‘입센 앤 컴퍼니’에 도착했다. 예쁘고 앙증맞은 카페다. 

커피를 팔고 간단한 식사를 제공한다. 카페 옆으로는 작

은 창문이 나 있어 사람들이 커피만 사 가지고 가기도 했

다. 진한 커피 향이 가득한 환한 실내는 완벽하게 난방이 

되어 있어 아늑하고 따뜻했다.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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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들이 많았고, 그 외에도 젊은 남녀

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100퍼센트 덴

마크 사람들. 우리는 각자 이집에서 가

장 유명하다는 Breakfast Plate를 주문

하고 커피와 티를 곁들였다. 주문한 후 

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리면 음식을 갖

다 준다.

아침 식사의 구성은 견과류를 가득 

붙인 빵 두 조각, 덴마크 흑빵 1 조각, 

크로와상 1개, 뮤즐리, 꿀, 그리고 견과

류를 가득 넣은 요구르트 한 컵, 삶은 계

란 1개, 버터와 잼, 그리고 치즈 4 조각. 엄청난 양이다. 주

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구성이고 지방 함유량은 낮은 편

이다. 우리는 각자 커다란 아침 식사 접시를 앞에 놓고 한

참을 내려다 보았다. 

덴마크에서는 전 국민이 커피를 무척 많이 마신다고 해

서 커피 맛에 잔뜩 기대를 했었다. 하지만 커피 맛은 평범

했다. R은 로이보스 티를 주문했는데 폴카 닷 실크 블라우

스를 입고 아침을 먹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. 실내는 

더울 정도로 따뜻하고 덴마크 사람들은 모두 정답게 얘기

에 열중하며 커피를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. 역시 

다들 건강해 보이고 표정이 밝았다. 잘 생기고 못 생긴 것

을 떠나 하나 같이 건강해 보이는 덴마크 사람들의 모습

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들의 식생활, 그리고 온종일 자전거

를 타던가 걸어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

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. 

우리 아침 식사는 양이 너무 많았지만 무척 맛있었다. 방

부제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신선한 맛에 가능하다면 

다 먹고 싶은 의욕이 생길 정도였다. 결국 다 먹지는 못했

지만 하도 영양과 칼로리가 풍부해서 저녁때까지 배가 고

프지 않을 것 같았다. 


